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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문, 트리플A 재활 경기서 3 타수 무안타 1볼넷…팀은 4연패

등록 2026.04.10 13:47:38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을 마친 송성문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

널을 통해 귀국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5.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타격감이 기복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9일)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던 송성문이 하루 만에 다시 침묵했다.

샌디에이고 산하 트리플A 팀인 엘파소 치와와스에서 뛰는 송성문은 10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의 사우스웨스트

유니버시티 파크에서 열린 2026 마이너리그 트리플A 알버커키 아이소톱스(콜로라도 로키스 산하)와의 경기에 3번 타자 3루

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개막 전 복사근 부상을 당하며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재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송성문은 다소 기복을 보이며 타격감을 온전

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타코마 레이니어스(시애틀 매리너스 산하)전에서 각각 3안타와 2안타를 터트렸던 그는 이어 2경기 연속 침묵

했다.

전날 알버커키전에선 다시 안타 생산에 성공했으나, 이날은 또다시 무안타에 그쳤다.

송성문의 올 시즌 트리플A 타율은 0.278에서 0.256으로 소폭 하락했다.



1회말 2사에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선 송성문은 초구만에 포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이어 4회말 2사에 다시 나선 송성문은 상대 선발 키건 톰슨과 풀카운트 승부를 벌인 끝에 볼넷을 얻어내 출루했다. 이날 경기

팀의 첫 출루였다.

하지만 송성문은 후속 안타 불발로 득점을 내진 못했다.

6회초 대량 6실점과 함께 팀이 1-6으로 밀리던 6회말 2사에 송성문은 다시 타석에 들어섰으나, 이번에도 초구에 땅볼을 때리

며 소득 없이 물러났다.

8회말 2사 1루엔 중견수 플라이를 치며 송성문은 안타 없이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송성문의 소속팀 엘파소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뒤집지 못하며 1-6으로 패배, 4연패에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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